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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국어의 경어법 

국어 敬語法의 일반적 특징 

成 홉 微

(셔 울시 렴 대 학교 국어 국운학과 교수) 

1. 序

언어란 것이 기본적으로 특정척인 사회적 현상의 하나지만， 언어 현상 

중에서도 對A 關係를 기본척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위 敬語法은 그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다. 특히 국어의 경우는 우리 전통사회가 보여 온 인간 

관계의 한 측면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경어법이 크게 발달되어 왔다. 경 

어법은 그 근원적인 社會性으로 해서 어떤 언어 현상보다도 더 狀況 또는 

文服과 깊이 접맥되어 있다. 어떠한 문장， 어떠한 표현도 경어법에서 이 

활할 수 없￡며， 경어법이 동반되고 있는 限， 어떤 표현도 발화 상황이나 

문맥과 紹緣휠 수 없다. 따라서 경어법이라는 현상은 문법보다는 문법 外

빼언 특성이 강하여， 이에 대한 전체적언 규명은 문법을 포함한 여러 분야 

의 종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경어법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경어법이란 어떤 대상 인물에 대한 尊待와 非尊待의 형태를 통해셔 다 

양한 방법으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문법적인 방식으로 체계화 

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국어 경어법은 語尾나 助詞와 같은 문법 형태에 의 

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존대 또는 버존대를 나타내는 특정의 어휘에 의해 

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존대 또는 비존대의 방법 중에서 主體待遇

法， 聽者 待遇法 및 客體 待遇法이 근간을 이 룬다. 

경어법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치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어법의 

-사회적 변이 현상이다. 경어법은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지 않은 변 

화를 겪는다. 현재 세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통시적 

변화와 크게 관련된다. 특히 나이가 척은 셰대로 갈수록 경어엽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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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되어 가는 것도 현대 경어법이 보여 주는 특정의 하나이다. 그 밖 

에 경어법은 방언척 차이가 섬하며 가정에 따라셔도 큰차이를보인다. 이 

러한 현상들은 필자를 달리한 별도의 논의에서 중점적A로 다루어질 것이 

기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국어 경어법의 전면척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일반 

적 특정이란 것도 실제 규정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이해되어 온 범위 내에서 매우 Æ활척으로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용어의 문제이다. 지금 

까지 경어법， 존대볍， 존비법， 대우법 둥 다양한 용어를 써 오고 있는데， 

대우법 이외의 이 용어로는 관련현상을 논의하는 데 제약이 많다. 그것 

은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저켈로 밝혀지리라 믿지만， 우선 ‘대우’라는 기본 

적인 개념을 ‘경어’나 ‘경어법’으로 대신할 수 없음에서도 그 한계가 금 

방 드러난다. 이에 필자는 이 용어를 대우법으로 대신해서 쓰키로 한다. 

2. 待遇와 待遇法

2.1. 待遇

언간은 社會性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인간 상호간의 의사와 정강의 소 

통을 한특질로하는 이 社會性은 다른 동불의 세계와 달리 언어 媒體를 기 

초로 하고 있다. 언어는 내척으로 안간이 대상을 언식하고 사유하는 수단 

이 되는 동시에， 외척으로 안간 상호간의 교섭을 이상화하는 수단연 것이 

다. 즉 언어는 안간 상호간의 고차원척 교섭을 가능케 하는 가장 보펀적 

이고 중핵적언 매체인 만큼， 이러한 언어에는 상호교섭을 본질로 하는 인 

간의 사회성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성은 언어를 매체 

포 하연서 그 자신 언어 속에 수용된다. 우리가 여기 논의의 대상A로 삼 

고자 하는 待遇 문제는 바로 언어가 수용하고 있는 사회성의 일연일 것이 

다. 필자가 여기서 대우라고 하는 현상은， 좀 포괄적으로 말하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존대 또는 비존대의 성리척 태도의 言語化

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척A로 말하면， 話者뻐이 다른 대상 인물에 대 

하여 가지는 섬리척 태도의 言語化로서， 이 심리척 태도는 쌍방간의 사회 

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심리적 태 

도란 오히려 ‘사회-심리척 태도’라는 말이 더 척철하다 하겠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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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언어화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대우법이 하나의 상정척 수 

단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위에서와 같이 ‘사회}섬리적 태도’라고 말할때 얼마간 유의할 점이 았 

다. 그것은 이러한 태도가 내연적인 실제척 대우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차 

는 않는다는 점이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실제로는 존대 의도가 없 

지만， 어떤 요언의 작용으로 인해서 적어도 언어상으로는 존대 표현올 하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心的으로는 존대 의도를 가지연서 

도 언어상으로는 존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言폼化 

된 대우는 그 내용 또는 배경을 고려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우 의도와 일치되는 대우표현이고， 다른 하냐는대우 의도와 일‘ 

치되지 않는 대우표현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와 같이 언어 문제에 초정 

을 두고 대우현상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내연적인 대우 의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화된 대우표현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펀다. 대우 현상 

의 언어화는 본질적으로어느 언어， 어떤 표현에서도실현되는 것이다. 즉­

모든 언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待遇性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국어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특정척이다. 대우성이 완천허 배제된 표현이란， 獨­

白과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

면 어떠한 형태의 -)언어 표현이든 대체로 거기엔 대우성이 나타나게 마련 

이다. 어떤 의미에서 독백이란 것도 화자 자신과 화자 자신 사이의 교성 

이라고 보면， 대우성의 수반이란 첨에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우와 관련한 사회성은 기본척으로話者를 핵으로하는사회성이다. 즉 

화자를 중심 S로 하는 話者-聽者， 話者-第三者의 사회 척 관계 이 다. 물흔 

청자와 삼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대우와 관련되지만， 이는 역시 화자흘 

전제로한청자와의「관련성 문제다. 이처럼 사회성을기초로한대우는화 

자가 자신을-’포함한 쌍방에 대한 대상의 點檢과 確認에서 비롯된다. 여기 

서 대상의 확인은 항상 상대적이다.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성에 기초해서만 

이 점검 및 확인;작엽은 수행된다.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영역 안에서 대 

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화자 자신의 대우의 태도 또는 

대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을 확인하고 대우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작용한다. 하냐 

는 화자와 다른 대상 사이의 緣的언 位階관계 (power-dimension)요， 다른 

하나는 橫的 親節 관계 (solidarity dimension) 이 다. 종척 위 계 란 것은 사-

회 생활에서의 일반적인 上下관계로서， 가령 연령이나 사회적인 지위，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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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위계와 같은 요안에 의해서 결정되는 높낮이의 개념이며， 횡적 찬 

소란 쌍방간에 인간척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정강척 개념이다. 결국 

두 가지의 기준은 화자를 중심으로 한 다른 대상과의 織的 橫的 距離 擺

，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계의 성립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상호 독자 

척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 또는 그러한 기준에 관련된 제 요인의 내용이 

나 성격이란 것이 언어 사회의 차이에 따라 전혀 그 認識의 基揮과 인식 

내용을 달리한다.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같 

은 언어를 사용하는 혈연 또는 민족 개념의 동일 언어 사회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갈은 시대에도 지역， 계충 또는 직종， 가문 둥 여러 가지에 

파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준은 상호 제약성이 별로 

없어서 친소에 관계없이 종척으로 위계가 성렵되며， 위계에 관계없이 친 

소가 형성될 수 있다. 

대우의 성럽은 화자와 청자， 화자와 三者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결정되 

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聽者와 三者와의 관계도 매우주요한역할을 한다. 

즉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결정에는 第三者와 聽者와의 관계가 고려되 

기도 하며， 제삼자에 대한 대우 결정에 있어서는해당 三者와청자와의 관 

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제상자가 청자의 아버지일 경 

우， 청자가 고려되어 그 三者가 존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자가 존대 

‘하는 三者와 관계되는 사람이 청자가 될 경우， 이것은 청자에 대한 대우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자가 화자의 선생님의 아들일 경우 

와 청자가 친구의 아들일 경우，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는 그 내용이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대우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화자와 제상자 또는 청자와 제상자 사이의 몰 

리적인 거리도 크게 작용한다. 가령 제상자가 화자나 청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대우표현은 천혀 달라질 수 있다. 한 예 

로 대화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있을 때는 존대되지 않을 대상이 현장에 있 

음으로 해서 존대받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우를 

컬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外的 훨因틀이다. 더 본질척으로 작용하는 

컷은 화자의 待遇 慧圖다. 言語化한 대우는 화자의 내연척인 설제 대우의 

도와 상치될 수 있음을 앞서 치척한 바 있다. 그러므로 대우의 언어화에 

착용하는 본질적언 요언은 화자의 내연적 대우 의도다. 아무리 외척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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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임들이 ‘존대’ 판정을 내리케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객관 

척 판단일 뿐， 언어화에 대한 최종척인 주관척 판단은 화자의 대우 의도에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연적으로 본 존대 대상이 존대되지 않을수 

도 있고， 외형적인 非尊待 對象이 존대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때 

화자의 대우 결정은 전척으로 화자의 대우 의도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즉 화자가 아우 

리 하대하고 싶어도 존대해야 할 경우가 있는가하연， 존대하고싶어도하 

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우를 결정하는 기본적 

임 요인은 외척 요인이나 내면적 대우 의도의 어느 하나만이 아니요， 결 

국 양자의 복합이라고 하겠지만， 대우의 언어화라는 최종적인 다른 측연 

올 고려하면， 그 기본적 요인은 결국 화자의 ‘대우 표현 의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대우의 내용 문제다. 대우의 근본 내용은 

존대와 비존대로 나타나는데， 비존대는 下待를 포함하지만， 반대로 하대 

가 비존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비존대가 그대로 모두 하대가 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대우상A로 분영히 하대가촌재하며， 국 

어의 청자 대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촌대， 하대의 구별은 물론， 이 존대， 

하대에 다시 下位 등급이 실현되기도 한다. 

결국 대우란 것은 존대하거나 존대하지 않는 것의 양연성을 본질로 송F 

게 되는데， 여기에서 존대란 말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존대 표현 

올 하는 것이 존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 형식상의 문제일 뿐， 존 

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는 존대라는 것이 화자가 어떤 대 

상에 대한 優位性 또는 上位性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존대가 항상 화자에 

대비한， 또는 화자가 생각한 대상 인물의 우위성이나 상위성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甲이라는 화자가 Z이라는 청자에 대하여 존대어를 썼다고 해 

서， 이것이 반드시 청자가 화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 우위성이나 상위성의 기준이 흔히 화자 자신이 되기도 하 

지만， 이것은 화자가 아닌 일반척 가치일 수도 있다. 교장 선생이 국민 학 

생을 상대해서 존대어를 쓸 수 있옴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본 

척인츠인격에 대한 인정의 격식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철대성을 가진 

다. 이와 같이 존대의 기준은 화자와의 상대적 기준이 고려되기도 하고， 

화자와 관계없이 대상에 대한 절대척 기준이 고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 

들을 함께 고려할 때， 존대라고 하는 것은화자가 어땐 대상에 대하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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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비한 우위성 또는 보펀적 기본 인격에 대한 긍정을 표현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와 대상이라고 하는 상대척인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듯이， 

종대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겸양， 공손을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 

우 존대외- 경양은 상반적이연서 같은 목표에 귀결되는 것이어서， 대상 하 

나에 대한 異稱의 성격을 며고 있다. 

그리고 존대는 이에 수반효}는 주요한 형식적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곧 

존대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상 상대방을 禮遇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대는 

대체로 格式性을 며게 된다. 비존대와 하대는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떨어 

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격식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2. 待遇法의 끓用짧的 특성 

言語 自體가 사회척 현상이요， j社會性을 전제로 하게 되치만， 언어 현 

상 중에서도 대우법만큼 사회성을 두드러진 특정S로 하는 것이 별로 없 

다. 대우라는 用語에서 우리는 이미 대인관계라고 하는 언어 본질적 사 

회성을 전제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가 보펀척 의미에서 文服 또는 話服이 

라고 하는 背後 狀況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不定한 상태로 애매성의 휠호的 

意味 속에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대우법의 경우도 동일하 
다. 대우의 상황은곧바로 鍵話狀況과일치하는 것으로， 前者는 후자에 포 

괄되게 마련이다. 결국 언어상의 대우도 상황과 유리될 때， 그 애매성으로 

하여 허공에 부유하게 된다. 어떤 훌훌話도 文服 依存的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도 항상 문액 의존적이다. 따라서 어떤 발화도， 그것이 문장이든 문 

장의 일부이든 待遇性을 수반하므로， 문액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中立化

할 수 없다. 척어도 국어의 경우， 待遇의 중립화란 다만 문장의 非文化를 

의미하게 될 뿐이다. 

발화의 화맥， 또는 문장의 문맥을 구성하는 데 잡다한 요인이 작용하듯 
이， 대우의 문액올 구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수반된다. 특히 화자， 

청자， 제상자의 동장인물과 관련한 社會的 心理的 現象 동을 포함해서， 
기타 여 러 가지 요인이 북합척￡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국어 대 

우법이 부분척으로는 文法住을 가진다고는 해도， 다른 운법 범주， 예를 들 
연 時制j나 없法 둥에서 보는 것과 같윤 엄격한 규칙성을 보여 주지 않는 

다. 이것은 대우법의 그 본질책 성격에 연유하는 當寫的 歸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우볍’이란 용어에서 ‘法’이라는 것이 ‘문법’의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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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 성격에서 차이를 가진다. 後者의 경우 그 ‘法’은 매우 또는 비교 

적 엄격성을 수반하게 되고， 그런 만큼 형식화가 가능하지만， 前者의 경 

우 그 ‘法’은 훨씬 엄격성이 옐어지고， 융통성올 가지며， 그런 만큼 객관 

화 또는 형식화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法’에 엄격한 규칙성과 

객관성융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우법은 자연 문법의 영역에셔 정정 이 

탈하게 된다. 

물론 문법 현상이라고 하여 모두 엄격하고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나， 대 

우법에서 그러한 文法性을 찾고자 할 때에는 쉽게 어떤 한계에 당연하게 

된다. 한 예로 ‘-시 -’로 표현되는 대우현상의 일연올 보기로 하자. 

{1) a. 저기 노인이 오신다. 

b. 지기 노인이 온다. 

친구 사이안 두 사람의 화자가 전혀 未知의 지나가는 노인을 두고 위와 같 

이 다르게 표현할수있는데， 이 두 문장은문법적으로완벽하다. 동일 화자 

가 동길한 상황에서 (1a) , (1b)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대우를 판 

단하는 주체가 다르기는해도 ‘-시-’의 유무를 달리할 만큼 객관적 주관적 

요인 또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話者가 同-Á.일 경우 두 

가지로 달리 표현할 만한 객관척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시-’ 

의 사용은 객관화하고 형식화하기 곤란하다. 이것은단척으로 ‘-시-’의 사 

용 또는 실현이 엄격성을 가지지 않응을 입증해 준다. 다음의 예문을 추 

가해 보기로 한다. 

(2) a. 선생념， 이분은 누구세요? 

b. 선생닝， 그 사랑은 누구예요? 

(2a, b) 문장에서 ‘이분’과 ‘그사람’ 그리고， ‘-시-’의 유무차이는 짧話場 

面의 차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2a)에서는 제상자얀 ‘이분’이 발화현장에 

있는 반면， (2b)에서는 제삼자안 동얼 언물이 발화현장에 없는 점뿐이다. 

여기서 ‘-시-’의 실현 여부를 컬청짓는 요인은 文法 外的 現象이다. 다시 

말해서 ‘-시-’의 有無를 순천히 문법쩍으로설명하는 것은 그리 기대할만 

한 것이 못 흰다. (Ia) , (1b)의 ‘-시-’ 문제가 어쩌면 대우 언식， 언품 

퉁 話者 內的언 요언과 더 많이 연관띈다연， (2a) , (2b)의 ‘-시-’ 문제 

는 話者 外的인 요언과 더 많이 결부되고 있어， ‘-시-’의 문제가 문법론 

보다는 화용론 퉁 여타 영역에 더 많이 자리하고있다고 하겠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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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시-’의 실현을 순수 문볍적 현상으로 수용 

효}는 데 일단 의문을 가지제 해 주는 것이다. 비단 부분적인 ‘-시-’의 문 

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어 대우현상은 ‘-시-’에서처럼 흔히 문법 

론과 화용론을 한 집으로 념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자대 

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냐타난다. 

2.3. 待遇의 힘l約 

대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화자는 織的인 位階관계나 橫的언 親流관계 

를 고려하여 대상 언물에 대한 존대， 비존대 및 존대 비존대의 정도를 결 

정하게 된다. 그러냐 이려한 기준도 어디까지나 기본적이고 원리척인 것 

어어서， 늘 이러한 기준대로 대우법이 척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 

준 또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는 또 항상 어떤 條件 또는 制約이 수반되 

고있다. 

국어 대우법에서 가장 上位에 있는 제약은 上位聽者制約이다. 이 제약 

은 모든 형태의 존대법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광범하고 가장 강력한 제약 

이다. 이것은 대우 관련 언울들 가운데에서 청자가 가장 상위의 존대 대 

장일 매에는， 다른 어떤 인물도 존대될 수 없는 제약이다. 간단히 말하연， 

청자가 最上位일 때에는 그 밖의 누구도 존대될 수 없는 제약이다. 待遇

上 이러한 청자와 同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척용을 받지 않는다. 

즉， 청자와 同位의 대상은 청자와 마찬가지로 존대될 수 있다. 

(3) a. *할아버지， 아벼지 오셨어요? (화자=孫) 

b. 할아버지， 아버지 왔어요? 

C. 할아버지， 아비 왔어요? 

요즘 청소년충에서 (3a)와 같은 존대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 

른 대우법이 못 된다. 여기에서 대우와 관련된 화자， 청자， 상자(아버지) 

중에서 청자인 할아버지가 최상위이기 때문에， 화자는 비록 자기 아버지 

이더라도 존대하지 못한다. 어떤 문벨 았는집안에서는요즘까지도 (3c)가 

쓰이는 것을본다. 

(4) a. 할아버지， 저회 학교 선생닝이 오깡어요? (화자=孫) 

b. 할아버지， 저회 학교 선생님이 왔어요? 

대우상 ‘선생님’이 ‘할아버지’와 同位에 가깡게 생각되어 (4a) 가 쓰일 수 



10 새국어생활 제 l 권 제 3 호(’ 91 가을) 

도 있지만， 그 선생님의 연령 둥에 따라서는 (4b)가 쓰일 수도 있다. 이러 

한 상위 청자 제약은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점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생각할수 있는 대우 제약은 場面制約또는現場制約이다. 이 

것은 (4)에서도 볼 수 있다. 선생님이 발화현장에 있는 때에는 존대되어 

도， 발화현장 밖에 있을 때에는 존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도 그 

러한 예이다. 

(5) a. 검 선생닝운 강아지가 암놈이셰요? 

b. '"깅 션생님은 강아지가 암놈이시더라. 

(5a)처럼 ‘검 선생님’이 청자인 경우에는 ‘-시-’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데 

비해， (5b)와 같이 청자가아닌 경우에는거의 非文이 되든가， 설흑 非文이 

안 되더라도 그 文法住 또는 許容度는 크게 떨어진다. (4) , (5) 둥에서 보 

는대우제약은일종의 장연제약이라할수있다. 또다른 예로요즘학 

생들이 선생 面前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公席이나 여러 사랑 앞에서는 

자기 선생에 대해 깎듯한 존대를 하지만， 私的안 장소 또는 소수의 가까 

운 동료들꺼리 모인 장소에서는 같은 선생에 대해서도 존대는커녕， 하대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제약은 言語的 制約이다. 

(6) a. 박 션생닙께서는 가시지 않iζ성언. 

b. 박 선생님께서는 가시지 않았어. 

C. 박 선생님께서는 기지 않으셨어. 

(7) a. 선생님께서도 그결 보시고 오셨어요? 

b. 션생님께서도 그걸 보쇠고 왔어요? 

C. 션생님께서도 그걸 보고 오셨어요? 

위에서와 같이 서술어와 부정어 또는 두 개의 서술어 둥이 안접할 때， 모 

두 다 ‘-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흔히 하나만 선택된다. 가까이에서 중 

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格式性의 mu約을 들 수 있겠다. 껴관적A로 볼 때 아우리 

존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자， 청자 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가 두터운 

경우에는 존대 대신 비존대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8) 김 선생닝도 거기 갔다 요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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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머니， 죽이라도 종 드션. 

가까운 사이 에 位階性과 격 식 성 을 완화함A로써 , 情感的얀 親和를 표현 또 

는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2.4. 待遇의 擁能

우리는 앞서 대우를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과 기준을 잘펙보았다­

포괄적A로 보아 종적 위계와 횡적 친소관계가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었고， 이러한 기준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함을 보았다. 따라서 이를 바 

꾸어 생각하연 대우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종적 위계와 횡척 친소가 드 

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대우 표현 또 

는대우법은화자와청자， 또는화자와 제삼자간의 織的안 位階관계를 표 

현한다. 위계 관계란 기본척￡로 上下擺念이므로， 대우 표현에 의해서 화 

자와 다른 대상 인물 사이의 上下位 관계가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 

하 위계가 엄격한 사회 또는 집단일수록 더욱 특징적A로 드러난다. 군안 

사회는 그 전형적인 한 예일 것이며， 직급상 계충척 체제를 형성하고 있 

는 많은 칩단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종적 위계는 사회척 지위만 

이 아니다. 연령상의 장하관계， 혈연상 항렬의 상하관계 둥 여러 측면에 

서 이러한 위계가 대우 표현에 의해서 표출된다. 

다음으로대우표현은쌍방간의 親流關係를나타낸다. 이것은객관적사­

회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주관적이고 청강적인 것이다. 친분이 두터운 관계 

일수록 격식성이 척은 대우 표현을 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친분이 두터 

울수록 높낮이 표현은 아래로 향하게 된다. 물론 친하다고 해서 격식성의L 

대우 표현이 안 쓰이는 것도 아니며， 最上位의 대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친분이 반드시 두럽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10) a. 여보게 철수， 나 좀 도와 주게 . 

b. 이 사랍아， 내가 어떻게 자네흘 도와 줘. 

C. 체가 어떻게 도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Cl Oa)만 보연 화자 청자 사이의 上下관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좀 

달리 (lOa , b)를 두 사랍 사이의 대화로 보면， 이 둘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화에서 (lOa) 화자가 (l Ob) 화자혹 

다 더 격식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l Ob)보다는 (lOa)가 친분성이 덜 투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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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1 0a)와 (1 0c)의 대화를 가정해 보자. (10a , b) 

의 대화에서보다 훨씬 더 확연한 위계 관계가 드러나고， 아울러 격식성이 

높으며， 01 에 따라 훨씬 친근감이 옐어진다. 

대우표현은 위에 말한 위계 관계나 친소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화 

자의 人品과 敎養올 드러낸다. 대우표현 이전에 말이라는 것 자체가 話

者의 언품과 깊이 관련됨은 예로부터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바이다. 따 

라서 대우표현이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컬코 새삼스러운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언어 및 대우라고 하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對A

關係에 기초하고있는 것언 데다가， 대우법은 더욱칙접척이고구체척인 방 

법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존대， 비존대를 言語化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 

기에는 화자의 內面性이 더 현실척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대우법이 매우 

복잡하고 특정척인 방식으로 체계화된 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연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상에서 대우볍 또는 대우 표현의 기능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이와는 다른 측연에서 대우표현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첫 

번째 기능으로 織的 位階의 표현을 들었다. 그러나 대우법은 이러한 위 

계의 표현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한 주요 속성언 位

‘階性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말하자연 위계성과 대우법은 순환 

적인 것이어서， 현실 사회의 위계성이 언어화되고， 이것이 다시 사회의 

위계성을 확안시키고 또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정은 대우법의 두 번째 기능무로 지적한 橫的 親짧관계의 표 

현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사람들 사이의 친소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常存

τ하게 마련이고， 이것은 언어 및 대우볍을 통해서 표출되는데， 이처럼 言

語化된 대우법은 다시 기존의 친소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나아가 이를 유 

지시켜 줌으로써， 앞서 본바와 같은 순환성을 여기에서도보게 된다. 이러 

한 일련의 현상을 종합해 본다연 결국 대우법은 일차적으로 화자의 언품 

과 교양을 드러내면서， 언간 사회의 한 질서를 言語化하여 표출하고， 二

次的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질서를 확인하고 유지 내지 발전시키는 

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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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 대우법의 체계 

3.1. 대우표현의 방법 

국어에서 대우법을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한 

다. 하나는 語棄的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文法的안 방볍이다. 여기에 

서 문법척이라고 함은 좀 넓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그문제점은 앞에서 부 

분척으로 지척된 바다. 

어휘척인 방법은 존대와 비존대， 또는 존대와 하대의 어휘를 별도로 가 

지고 있는 경우다. 

(11) 존대 

진지 

연셰 

형님 

비존대 

밥 

나이 

형 

하게 

장수시다 먹다 쳐먹다 

돌아가(시)다 죽다 웨치다 

어휘척인 방법에서 파생 접미사 ‘-님’에 의한 존대어의 형성은 매우 생산 

적이다. 같은 어휘척인 방법이연서도 이들과는성격을 달리해서 존대와배 

존대를 표현하는 방엽이 있다. 

대
 

다
 
다
 

존
 
다
 
하
 리
 

비
 
주
 
말
 
떼
 

다
 
다
 
다
 

대
 
리
 
쭈
 
시
 

존
 
드
 여
 

모
 

m 

이들은 시각을 달리해서 보연 ‘존대-버존대’라껴보다는 ‘겸양-비경양r 

으로 해석될 수있으나， 목표나 결파에 있어서 이 둘은 일치되는것으로볼 

수었다. 

대우표현의 非語薰的 방법인 문볍척 방법은 의존적인 문법형태에 의한 

방법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비 

존대의 ‘가，’ ‘에게’에 대웅되는 ‘께서，’ ‘께’ 둥 格助詞에 의해서j존 

대를 표현하는 방법과， 보조조사 ‘요’에 의해서 존대를 나다내는1방법이 

며 , 다른 하나는， ‘-시 ’ j ‘-습-’ 둥 先語末 語尾나 ‘-오어 어 라’ -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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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結語尾에 의한 방법으로， 이는 국어 대우표현의 주종을 이루는 방법 

이다. 

어휘적인 대우볍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널리 쓰여 온 것은 呼稱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호칭이란 대체로 어떤 사랍을 가리켜 부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에 쓰이는 말을 呼稱語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부 

를 때 쓰이는 말만을 한정하여 호청어라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선 

갱념， 형녁， 아저씨’ 동 많은 어휘들이 단순히 부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13) a. 형닝，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b. 혈보이 그런 말씀올 하셨어요. (형닝￥청자) 

(13a)에셔는 ‘형닝’이 부르는 말인 반연， (l3b)에서는 부르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지칭하는 말인데， 이 물은 모두 호칭어라 할 수 있다. 그러묘로 

호칭어란 待遇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정 관계에 따라 대상인 

물을 부르거나 지칭하는 데 쓰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어는 예로부터 이러한 호칭의 대우법이 발달되어 온 것이 큰 특 

정의 하나다. 같은 대상도 話者뼈에서의 호칭과 聽者測을- 고려한 호칭이 

다른경우도많A니， ‘아버지’도 청자의 아버지는 ‘春府文’이지만， 화자자 

신의 아버지는 ‘家親’이 되는 것은 그 한 예다. 현대어로 오연서 호칭이 

많이 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호칭어도 상당히 쇠퇴하였지만， 다양한 호칭 

어의 사용은 여전히 대우법의 주요한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主體待遇

主體란 문법적안 주어로 실현된 인물을 지칭하는 것 o 로， 주체 대우란 

주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 또는 비존대를 의미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은 선 

어말어미 ‘-시-’의 유무에 의한다. 

(14) a. 선생님이 오선다. 

b. 학생이 온다. 

주체 존대는 매우 광범하게 쓰이고 있치만， 그 쓰임이 반드시 규칙적이거 

나 체계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자가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은 화자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말할.경우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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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은 화자의 忽意性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법의 강요를 받지 

않는 점은 주체 존대가 그렇게 文法 支配的인 현상이 못 된다는 것을 예 

견하게 한다. 

(15) a. 어머니가 하절에 . 

b. 어머니가 했어. 

그런데 ‘-시-’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에 머물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다 

양한 용법을보여 준다. 

(16) a. 할아버지 는 눈이 크신다. 

b. 할아버지는 눈이 크다. 
c. 할아버지의 눈은 크시다. 

d. 할아버지의 눈응 크다. 

이러한 자료들에 접하연 ‘-시-’의 용법이 단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다. ‘크시다’의 主體는 ‘눈’이지만 존대되는 것은 ‘할아버지’인 것이다. 

흔히 간접 존대라고 했던 이 존대는 文寂述語 複合文-所謂 重主語文-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는 上位主語(J:位主體)언 ‘할아버지’를 존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역시 주체 존대라 할 수 있다. 이를 主題 尊待라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우선 주제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도 큰 문제려니 

와 동일한 文法 形態(-시 -)가 전혀 다른 성분인 주어(주체)와 주제를 존대 

한다고 하는 것도 수용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文에 쓰인 ‘-시-’ 는 더 욱 특수하다. 

(17) a. 깅 선생님은 책이 많A시지요? 

b. ?깅 선생님에게는 책이 많으시지요? 

c.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에게는 책이 많￡시지요? 

(1 7a)는그대로重主語文알 수도있고， 07b)에서 여격 ‘에게’가생락된 것 

일 수도 있다. 문제는 07b)에 있다. 07b)에서는 존대 대상이 되는 主體

를 상정할 수 없기 때운이다. 그래서 與格尊待란 말도 하고 있다. 그러나 

L시-’가 주어， 주제어， 여격어 퉁을 존대한다고할 수는 없다. 단순히 표 

변 현상에 따라 命名한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7b) 

에서 존대된 것은 분명히 ‘검 선생님’인 만큼， 우리는 07c)와 같은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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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I 7b)는 C17c)와 같은 구조에서 존대 대상안 

上位主體가 생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유혐의 문장 

도 주체 존대로 일관성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아무튼 현대로 요연 

서 ‘-시-’의 용법은 매우 다양화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기술을 매우 어렵 

게 하고 있다. 

3.3. 훨者待遇 

청자대우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존대 또는비존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것은 語尾와 補助助詞 ‘요’에 의하여 실현되며， 주체 대우나 뒤에 언급 

할 껴체 대우와 달리 대우에 퉁급이 구분됨이 특정척인 현상이다. 

Ü8) 선생님， 그만 돌아가십시오. 

(19) 역보. 내 말 좀 들어 보오. 

(20) 여보게， 이리 총 오게. 

(21) 얘， 너는 여기에 앉아라. 

위 예문들에서 쉽게 이해되듯이， 같은 명령문이라고 하더라도 종결형에 

의해서 표현되는 청자대우는 네 개의 等級이 확인된다. 이처렴 文의 종 

결형에 의해서 실현되는 청차대우의 둥분을 話階라 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화계를 위로부터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이라 하 

는데， 이들을 어미에 따라 하섭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로 명명하가 

도 한다. 이 들을 도표화하연 대 략 다음과 같다. 

형서형 의운형 명령형 

(22) 아주높업 -(스)1:l니다 -(스)1:l니까 -성시요 

예시-높엄 -오(、) -오V) -오( • ) 

예사낮춤 -네 -냐 -게 

아주낮충 -(느)L다 -니 -어라 

위에서 다른 종결형이 하나의 종결 어미 형태에 의해서 설현됨에 비하여， 

아주높임의 형태들은 선어말어미와 종컬어미의 복합형태로 실현됩이 특 

징적이라 하겠다. 위의 네 가지 동분 중에셔 하오체와하게체는 특수한성1 

격을 며고 있다. 우션 이 두 화계는 모든 사랍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r 

연령상 장년충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척 화계라는 점이 특정이다. 

그리고 하요체가 높임이라고는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랑에게 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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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만 동년배 또는 화자보다 아래 되는 사람을 다소 존대해서 말할 때 

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하요체， 하게체는 현대로 오연서 장년층 이상 

에서도 사용 빈도가 캠정 강소돼 가는 경향을 보이는 점 또한 하나의 특 

정이라 하겠다 

청자대우에는 위의 네 등분 외에 또 다른 두 퉁분의 화계 체계가 있다. 

(23) a. 문현이는 학교에 갔어. 

b. 문현이는 학교에 갔어요. 

(23a)는 非尊待 또는 下待의 반말로서， 종결 어비 ‘-어’로 실현되었고， 

(23b)는 이 반말 종결형에 ‘요’가 결합되어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현한다{ 

이처럼 ‘요’는 모든 반말형에 규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이 매우 특징적 

이다. 반말 어미로는 ‘-어’ 외에도 ‘-지군네을까거든는결l 

-다냐’ 등 많은 수에 이르는데， 이들에 의한종결형에는 모두 ‘요’ 결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요’ 존대형을 반말높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는 종컬형에만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24) a. 태현이가 영국에 갔다연서요? 

b. 태현이가 영국에요? 

C. 언제요? 

위에서 ‘요’를 배제시킬 때 남는 것은 종결형도 아니요 文도 아니며 ， 다 

만 文의 일부일 뿐우로， 앞서 본 반말과 다름없는 비존대 또는 하대 표현 

이 된다.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결형으로 나타냐는 반말을 형태척 

반말이라 하고. (24) 에서 보는 것과.같이， 文의 기능을 수행하는 文의 일 

부로 실현되는 반말을 통사적 반말이라 하여 양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연 앞의 네 등분 화계와 이제 본 두 등분화계와의 관련성은 무엇 

인가? 반말은 낮춤의 두 등분， 즉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두 등분을 포 

괄해셔 낮춤 일반에 통용되는 ‘두루낮춤염에 반하여， 반말높엽은 아주높 

임과 예사높임의 구분 없이 모든 높임 일반에 통용될 수 있는 두루높임 

으로 쓰엄이 특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연 청자대우의 화계 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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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어 의 ·話階 꿇系 

아주높임(하십쇼체) 
높 

예사높임 (하오체) 

예사낮충(하게체) 

아주낮춤(해라체) 

두루높임(해요체) 

-
우루낮춤(해체) 

화계와 관련하여 특정척A로 냐타나는 현상의 하냐는 격식성의 운제다. 

화계에 따략 格式性이 표현되기 해운。l 다. 대체로 네 화제체제에서는 격 

식성이 두드러지고， 두 화계 체계에서는 非格式性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화계의 동분이 않을수록 화계의 엄격성이 강하고， 이에 짜라 격식성이 두 

드러지는 반면， 화계의 수가 적올수록 화계는 엄격성이 약해지고， 이에 따 

라 격식성도 약화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격식성이 화계의 수에만 의존되 

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對話者 사이의 徵的， 橫的 관계 등 여러 요인 

이 복합되어 격식성이 조정되는 것이다. 

3.4. 客體待遇

국어 대우법 중에는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文法形顧가 아닌 어휘에 

의해서 존대 또는 비존대가 표현되는 대우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몇몇의 

동사는 이에 호응되는 특정 성분의 인물에 대하여 존대， 버존대를 나다내 

고있다. 

(26) a. 두현 아， 이 걸 할아버 지 께 든건란. 

b. 두현아， 이걸 엄마한헤 출언칸. 

(27) a. 두현이는 이분을 모시고 간건란. 

b. 우현이는 이분을 덴린프 가거라， 

위 예문에서 ‘드려라’는 與格語 ‘할아버지’에 대한 존대를 표현하는 동사 

로서， 비존대의 ‘주어라’와 대조되며， ‘모시고’는 옥척어 ‘이분’올 존대 

하연셔 비존대의 ‘데라고’와 대조를 보안다. 이처럼 존대-바존대로 대웅 

되는 동사들의 목적어나， 여격어 성분의 인물을 待遇훨上 客體라 하고， 이 

에 대한 존대 찢 비존대를 客體待遇라 한다. 이러한 동사로는 이 밖에도 

‘여쭈←말하다，’ ‘휩다-보다’ 둥 몇몇이 더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소수 

에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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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존대는 껴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를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한두 가 

칙 조건이 따른다. 객체는 물론 화자의 존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주체 

의 존대 대상이 되어야 껴체 존대는 성립된다. 

(28) a. *할아버지， 이거 아버지 드리세요. 

b. 할아버지， 이거 아버지 호센효· 

객체가 화자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28a)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객 

체가 주채인 ‘할아버지’의 존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9) a. 철수야， 이거 아버지 드려라.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한태 하는 말이라면 위 문장은 성립될 수 없다. ‘철 

수’가 아이일 때 가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 

이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교육척 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객체가 주체의 존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서는 객체 존대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30)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가. 

‘만약 주체 ‘나쁜 놈들’이 껴체 ‘아버지’를 해치려고 잡아가는 경우라면， 

객체에 대한 주체의 존대 의도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성립된다. 그것은 명령문 등에서와 같이 화자의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문장의 정우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의 평서문에서 보듯 이러 

한 객체 존대는 성립될 수 없다. 

(31) 그 도둑놈들이 우리 아버 지 를 모셔 었다. 

'(30)의 상황이라연 (31)의 객체 존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우법이 기본적 

￡로 화자의 의도에 의존되므로， 객체 대우에서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대 

우의 양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32) a. 영호야， 가서 너의 아버지 모시고 와. 

b. 영호야， 가서 너의 아버지 덴린프 와. 

화자의 의도가 작용할 수 있는 정우에는 통일한 객체라도 화자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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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존대， 비존대 어느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객 

체 존대는 객체에 대한 화자의 의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며， 主體는 경우 

에 따라 이에 대한 부대적 조건을 형성할 뿐， 객체 존대에 결정적 역할올 

하는것은 아니다. 

4. 結 語

언어는 사회를 수용하고， 대우법은 이를 대표한다. 그리하여， 문법을 벗 

어난 인간의 언어 생활이 불가능하듯， 우리 사회에서 대우법을 벗어난 언 

어 생활 또한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어 대우법은 우리 사회 현실과 갚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았 

다. 우리 대우법이 순수 문법척인 성격보다는 話用論的 性格이 더 두드러 

진 것이 중요한 특정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텀然’이라고 하는 객관 세계의 모든 대상들이 그렇듯이， 인간 

사회의 제 문제 또한 늘 선명히 분철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분석 체계 

화하는 것 또한 획일성을 가지기 곤란하다. 대우법은 그 복잡성이나 다양 

성을 특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기술 또는 체계화 

역시 객관성을 얻기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우법은 그 나름대로 

문법성과 아울러 체계성을 보여 주고 있는바， 主體待遇， 聽者待遇， 客

體待遇 퉁은 그 대표적인 현상들로서 우리 대우법의 골격을 이룬다. 

사회의 변천과 이에 따른 慧識의 변천은 대우법에도 많은 변천을 초래 

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의 결파는 특히 世代間의 차이를 가져왔고， 대우 

볍 사용의 다양화를 초래하여 그 記述 또는 體系化를 어렵게 한다. 

국어 대우법의 핵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청자 대우법에 4화계 체계 

와 2 화계 체계가 있어 二元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4 화계 체제는 하오 

체와 하게체의 쇠퇴로 하여 균형올 잃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러한 불 

균형은 2 화계 체계로 보완되고 있다. 특히 우리말은 어떤 형태의 표현 

이든 특청의 화계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큰 특정이다. 즉 어떤 표현도 

화계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 대우법에서 또 다른 하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主體待遇이 

다. ‘-시 ’로 나타나는 대우는 주체에 대한 존대인데， 이허한 主體의 성 

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체계화가 용이하지 않다. 

우리 대우법에서는 존대와 비존대 또는 하대를 나타내는 일군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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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가 있는 것이 특정인데， ‘드리다-주다，’ ‘볍다-보다’ 등 몇 쌍의 통 

사는 객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를 나다낸다. 

우리 국어에는 사람 사이의 특정 관계에 따라 命名되는 호칭어가 발달 

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특갱의 하나다. 이러한 현상도 여다 대우법과 바 

찬가지로 織的， 橫的 인간관계를 언어에/ 반영하는 것언데， 이 경우는 특 

히 血緣間의 관계가 반영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현대 국어에 나다나는 대우볍의 주요한 경향은 簡素化로 특정지을 수 있 

다. 존대 대상에 혼히 존대 형태를 호응시키지 않는 존대의 완화 현상을 

보는데， 이것은 일종의 간소화의 결과다. 대우법에서 가창 두드려진 존대 

의 제약은 最上位廳者制約언데， 이것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역시 

간소화의 방향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특히 복잡한 호청어가 죄퇴하는 단 

순화 현상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하오체， 하게체의 죄 

퇴， 格式體의 감소 퉁 話階와 관련된 현상도 그러하다. 織橫으로 엄격했 

던 안간관계가 완화된 현대 사회의 특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볍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도에 기초하고 있지만， 最上位聽、者 制約

이나 객체 존대의 경우 객체가 主體의 존대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제약 또는 

조건 등이 정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는데， 이는 화자의 의도가 다른 

제약을 척게 받는 것을 의미하여， 결국 화자의 의도를 강화하는것이라하 

겠다. 이런 현상도 앞서 말한 대우의 간소화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대 사회의 특정 및 현대 대우볍에 나타냐는 제 현상을 고려할 때， 우 

리 대우법은 사회의 변천에 기언하는 民主，~等 및 互惠， 便효 퉁 사회 

의식의 발전과 일반화에 따라 엄격성이 완화되고 더욱 간소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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